
  

헤브론의 하늘 

바람 많은 시카고가 매력이 있다면, 자연 그대로‘참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탁 트인 넓은 하늘이 최고입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헤브론 주변을 걸으면서 날마다 

쳐다보는 하늘인데, 단 한번도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의 맛은 

결코 익숙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감탄을 하지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는 가까운 구름 떼도 장관이지만, 땅에서 올려다보는 구름과 하늘은 잔잔함과 

변화무쌍이 조화를 이루어 넋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코비드 사태 회복 3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회는 

6월 21일 주일부터 교회당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가되 

교회당 현장 예배는 주일에 두 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동일하게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이며,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11시입니다. 현장 예배는 간소한 형식의 예배로 

진행할 예정이며, 각 예배마다 최대 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사전에 신청한 분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더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영어권 현장예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한어권 성인 주일 예배외에 기타 모임 

제한은 계속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뵐 때, 얼굴을 반 밖에 뵐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을 배려한 귀한 마음이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노회 

교역자 월례회를 통해 각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전 신청, 입장전 체온 측정, 거리 두기, 지정석, 마스크 착용, 제한적 화장실 

사용 등입니다. 헤브론의 하늘을 모두에게 빨리 보여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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